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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제니퍼 로렌스(28, 왼

쪽)가 약혼했다. 상대는 뉴욕 

고급 아트갤러리 디렉터 쿡 

마로니(34)로 지난해 5월부

터 만남을 이어온 연인이다. 

제니퍼 로렌스는 그동안 

배우 니콜라스 홀트, 콜드플

레이 멤버 크리스 마틴, 21살 

연상 대런 아르노프스키 감독과 교제했다가 헤어졌

다. 중간중간 리암 헴스워스, 가베폴스키, 브래드 피

트와 염문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24살의 나이로 오스카상을 거머쥔 제니퍼 로렌스

는 할리우드에서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여배우 중 한 

명이다. 제니퍼는 지난 2017년 22살 연상의 영화 감

독 대런 아로노프스키와 결별한 뒤, 절친인 로라 심

슨의 소개로 쿡 마로니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공개 데

이트를 즐기곤 했다. 지난 6

월과 8월에는 뉴욕과 파리 

등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제니퍼

는 지난 2일 가족과 지인이 

모인 자리에서 약혼을 발표

했다. 익명의 제보자는“제

니퍼가 낀 반지는 거대한 바위덩어리 같았다. 약혼

을 축하하는 자리였으며 제니퍼는 흰색 물방울 무늬

가 그려진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만 14세의 나이로 데뷔한 제니퍼는 영화‘엑스맨’

과‘헝거게임’시리즈로 스타 반열에 올랐으며 2012

년 영화‘실버라이닝 플레이북’으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다. 2013년과 2014년, 2016년에는 

타임지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

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제니퍼 로렌스, 6살 연상남과 약혼

걸그룹 블랙핑크가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미국 

CBS에;‘레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 (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에 출연한다. 

‘레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는 CBS의 간판 심

야 토크쇼다. 이 프로그램의 유튜브 채널은 누적 조

회수만 약 42억 회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아티스트

가 스티븐 콜베어와 만나는 건 처음이다.

‘레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에는 힐러리 클린

턴, 레이디 가가, 라이언 레이놀즈, 저스틴 팀버레이

크, 잭 블랙 등 유명 가수, 배우부터 영향력 있는 정치

인까지 다양한 게스트가 출연했다. 또 폴 사이먼, 릴 

웨인, 자넬 모네, 두아 리파 등 내로라 하는 슈퍼스타

들이 이 쇼에서 무대를 선보였다.

앞서 ABCTV의‘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 GMA)’는 5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12

일 블랙핑크가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한다는 소식

을 전했다. 블랙핑크는 15일‘Strahan and Sara(GMA 

Day)’에도 출연한다.

‘굿모닝 아메리카’는 아침 방송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며 4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방송 프

로그램이다.‘Strahan and Sara(GMA Day)’는‘굿모

닝 아메리카’의 연장선 상에 있는 낮 방송이다.

한편, 지난해 미국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그룹

의 인터스코프와 손잡고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예고

한 블랙핑크는 4월 12일과 19일, K팝 아이돌 최초로 

미국 최대 음악 페스티벌인‘코첼라’무대에 오른다. 

블랙핑크, ‘레이트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  출연

그룹 갓세븐(GOT7) 

의 잭슨(오른쪽)이 인

터스코프 레코드 창

립자 지미 아이오빈   

(왼쪽)과 만났다.

잭슨은 7일 자신

의 인스타그램을 통

해“Brand new start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지미 

아이오빈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지미 아이오빈은 유니버셜 뮤직 그룹의 산하 레

이블이자 미국 대형 음반회사인 인터스코프 레코

드의 창립자로, 래퍼 에미넴, 가수 레이디 가가 등 

팝스타들과 작업해온 제작자다. FOX 예능프로그

램‘아메리칸 아이돌’의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

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과“새로운 시작”이라는 잭슨의 

글로 미루어 팬들은 잭슨의 미국 진출이 임박한 것

으로 추측하고 있다. 

잭슨은 지난 2014년 그룹 갓세븐으로 데뷔했다. 

갓세븐은 JYP소속의 7인조 다국적 보이그룹으로 

지난해 12월 리패키지 앨범‘프레젠트 : 유 앤 미 

에디션(Present : YOU &ME Edition)’을 발매했다.

갓세븐 잭슨, 미국 진출 
신호탄 쏴


